
12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 Monthly Magazine

ㆧ䉈橋 칼럼

지난 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수주 누계 4,000억 달러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주 7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어 장년에 접어든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척박한 황무지에서

옥토를 일군 피와 땀의 소산이었다. 특히, 수입유발 없는 외화 공급원

으로서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건설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국제화를앞당기고오지외교의첨병역할을훌륭히수행하였다.

특히,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세계 최고

층 빌딩으로 기록되고 있는 828m의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빌딩 등

수많은 기념비적인 공사를 성공리에 완공하여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의

역동성과 근면성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과거해외건설시장은노동집약적인형태가주류를이루었지만현대는

노동력보다는 기술, 금융, 정보 등 모든 것들이 응집된 집합체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을 놓고 보면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주

초기단계에서정보의신빙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으며, 특히,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긴 해외건설 산업의 속성상 초기 고급

정보는 성공적인 입찰은 물론 궁극적으로 공사의 수익성에도 커다란

영향을미친다. 이러한초기고급정보의입수를위해서는여러가지루트가

활용될 수 있지만 현지에서 입수되는 생생한 정보의 품질이 가장 높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해외건설 고급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외건설협회는

정부의지원을받아작년부터수주환경이어려운인도, 캄보디아, 멕시코,

박 형 원
해외건설협회 지역1실장

해외건설
정보력으로
승부한다



2011 May + 13

해외건설, 정보력으로 승부한다.

가나 등 미개척 신시장 4개국에 지부(Global Overseas Construction Office)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초기단계

이긴 하지만 해외건설 일선에서 종사했던 베테랑들을 지부장으로 선임, 파견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현지 고급정보를 입수하여 기업에 제공함은 물론, 기업의 현지 출장시에도 밀착지원을 통하여 수주 가능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작년 한해 인도에서 수주한 공사는 모두 32억 달러로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캄보디아에서는 4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지난해의 다섯 배 가까운 수주실적을 올렸다. 또한 최근 들어 수주가 거의

없다시피했던 멕시코에서 3억 달러를 수주하였고, 미개척시장 아프리카의 가나에서는 15억 달러를 수주하는 개가를

올려 작년 해외건설 수주 신기록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무역의 경우,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모두 해외지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코트라는 현재 전 세계 99곳에 해외KBC(Korea Business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다 금년부터 중국에만

7곳을 포함한 12개의 KBC가 신설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수출액 4,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고, 단일

업종인 해외건설은 수주 7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단순 수치만 비교해 보아도 111개의 KBC와 4개의 해외건설 지부

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혹자는 KBC가 해외건설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건당 사업규모가 크고, 회임기간이 긴 건설업의 특성과 국내 시스템과도 상이한 입찰, 계약, 금융 등의 전문성 측면

에서 무역에 특화된 KBC가 해외건설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

수출에 버금가는 해외건설 수주를 바라보기 위하여 적어도 20여 곳의 해외건설 지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한다면 내수침체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건설사의 해외진출 확대는 물론,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연간

해외건설 수주 1,000억달러,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도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KEA




